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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분식공정은 취급하는 물질이나 반응형태, 조작방법 등이 달라도 반응공정은 동일한 설비로 

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원료물질이나 반응중간체 및 부산물, 제품, 촉매 등과 같은 공정물질이 반

응조건의 변화에 따라 개별물질에 대한 잠재위험성과 이들 물질상호간 반응위험성에 관한 정보

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의 개연성이 크다. 또한, 생산제품별로 화학반응, 증류, 추출 등의 단위

조작이 반복됨으로 반응기 내부의 상황 즉, 생성물의 종류, 발열량 등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. 

회분식공정의 사고 위험성은 반응의 발열거동, 이상반응 등 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운전조

건에 따른 불충분한 인지 등으로 화재·폭발사고가 일어난다.  이러한, 회분식공정의 사고예방을 

위해 공정개발 단계에서 공정물질의 반응공정별 열적 및 반응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

하는 연구가 필요하다. 

본 연구는 2008년 3월 회분식반응기 폭발사고 중  (주)○○의 페놀수지 제조공정을 선택하여 페

놀, 포름알데히드 및 가성소다 등의 반응물에 대한 열적 안전성을 고찰하였다.  반응물은 실제 

공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사용하였고, 실험장치는 정밀열량계(C-80)와 열안정성시험기(Tsu)

를 이용하였다. 실제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 발열개시온도, 열량, 온도 및 

압력상승율 등을 평가하여 열적 위험성을 평가하였다. 이들 실험 결과를 통해서 폐놀수지 제조

공정의 반응물질의 열적 위험성을 파악하여 사고원인을 추정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기 

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  




